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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2~12차 1,994가구를 대상으로 초기 청소년기 미디어기기 중독의 

종단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기 때 높은 부부갈등은 초기 청소년기 때 미디어

기기 중독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기 시기 부모의 부족한 온정적 양육행

동과 아동기 자녀의 높은 내재화 문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미디어기기 중독을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끝으로 미디어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

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부부갈등, 미디어기기 중독, 온정적 양육행동, 내재화 문제 

Ⅰ. 서론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15.3%까지 증가하여(여

성가족부, 2021), 이들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초기 청소년기는 

두뇌에서 의사결정, 집행기능을 관장하는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 PFC)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로 중독에 취약하고(Chambers, Taylor, & Potenza, 2003), 성인기

* 본 논문은 2022-1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학술 지원 프로그램과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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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하여 중독행동을 쉽게 끊어내지 못한다(Spear, 2000). 따라서 어떠한 발달경로를 

통해 초기 청소년기에 미디어기기 중독 위험이 높아지는지 파악하는 것은 예방 및 개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초기 청소년기 미디어기기 중독은 아동발달의 생

태학적 관점에서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가족, 또래관계 등의 맥락적 요인과(이지영･이주연, 

2020; 최재정･유미숙, 2020) 자아존중감, 충동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김종민･최은아, 

2019; 여지영･강석영･김동현, 2014)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되어 있고(예: 김병년･최홍일, 2013), 앞서 언급한 발달의 매커니즘이 가정 내에서 생애 

초기부터 발달시기별로 어떻게 종단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가족생활주기로 볼 때 영유아기는 높은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부부갈등이 증가하는 시기로

(김정은, 2016), 이 시기 부부갈등은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포함한 부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양명숙･조은주, 2011; Ko, Wang, 

Liu et al., 2015) 자녀에 대한 온정적 양육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새롬･노

보람･박혜준 외, 2017). 그런데 영유아기에서 아동기로 넘어가는 시기는 뇌의 급격한 발달

이 이루어지는 시기로(Brown & Jernigan, 2012), 영유아기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행동

의 결핍과 같은 자녀의 생애초기 스트레스 경험(early life stress; ELS)은 해당 시기 뇌 발

달 과정에서 구조적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자녀를 내재화 문제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 수 있

다(McLaughlin, Colich, Rodman, et al., 2020). 나아가 내재화 문제 역시 미디어기기 

중독과 관련있음이 보고되었다(진미령, 2016). 하지만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종

단적인 발달경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에 대

한 대표성 있는 장기종단자료인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하여 영유아기 시기 부모의 부부갈등

이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유아기 시기 부

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거친 간접적인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기기의 발달로 미디어 이용 연령이 하향화되고 초기 청소년의 미

디어 과의존 문제 역시 심화되고 있다(김영주･김수지･이숙정 외, 2020). 2021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15.3%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12.8%, 2020년 15%; 

여성가족부, 2021). 강박적으로 미디어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문제를 야기하거

나 금단, 의존 증상을 보이는 미디어기기 중독(Goldberg, 1995)은 학교 부적응, 사이버 

비행, 우울 등 그 시기의 광범위한 적응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김경호･차은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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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선, 2008; 이경님, 2021; Jun, 2016), 전전두엽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집중력 문제를 

야기하여 장기적 적응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Chun, Choi, Cho, et al., 

2018) 효과적인 예방이 중요하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초기 청소년기는 뇌 발달의 측면에서 신경정보를 빠르

게 전달하기 위한 수초화(myelination)와 불필요한 시냅스 가지를 잘라내어 효율성을 높

이는 가지치기(synaptic pruning)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기이면서 뇌의 영역별 발달속

도가 달라 전반적인 뇌 발달이 아직 불균형한 상태이다(Casey, Getz, & Galvan, 2008). 

특히 행동적, 정서적 자기통제능력과 관련이 깊은 두뇌의 전전두피질(PFC)은 성인기까지 

완전히 발달되지 않기에, 초기 청소년은 높은 충동성과 감각추구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

다(Steinberg, Albert, Cauffman, et al., 2008).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에 더하여 초기 

청소년기는 또래의 영향력이 강하여(Volkow & Li, 2005), 중독에 쉽게 노출되고 이를 끊

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영유아기 시기는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생리학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시기로 외부 환경에 민감하고 스트레스 

경험에 취약하다(Saleh, Potter, McQuoid, et al., 2017). 영유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

정에서 보내는 만큼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발달에 매우 강조되는데,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영유아기 동안 지속되는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제공함으로써 이후 발

달에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Kuhlman, 

Repetti, Reynolds, et al., 2018). 특히 최근 연구에 의하면 생애 초기 역기능적 가정환

경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청소년의 미디어기기 중독 위험을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Mlouki, Bouanene, Sioud, et al., 2021), 역기능적 가정환경 중에서도 

부모의 부부갈등이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 등 미디어기기 중독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였다(Wang, Xu, & He, 2021; Wei, Chen, 

Xin, et al., 2020). 이러한 영향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횡단적 관련성만이 파악되어 

왔지만, 생애초기 역기능적 가정환경 및 부부갈등이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력에 대한 근거

들은 영유아기 부부갈등이 초기 청소년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영유아기 시기 부모의 부부갈등은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파급(spill over) 가설에 의하면 기분, 감정 또는 행동은 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직접

적으로 전이될 수 있기에, 부모의 부부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감정이 부모-자식 관계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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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될 수 있다(Erel & Burman, 1995).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영유아기 시기 부모의 부부갈

등이 자녀에 대한 온정적 양육을 감소시켰고(박새롬･노보람･박혜준 외, 2017), 아동기의 

적은 온정적 양육은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김종민･최은아, 2019). 그러나 기존 연구는 변인 간의 관계가 부분적으로만 분석

되었기에, 종단적 매개경로 전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영유아기 시기 부모의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의 부족으로 인한 생애초기 스트레

스 경험(ELS)은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높일 수 있는데, 이는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한 알로

스타틱 부하(allostatic load) 상태와 관련이 있다. 알로스타틱 부하(allostatic load)란 스

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생리적 반응에 과부하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McEwen & 

Stellar, 1993).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심장박동, 혈압 등의 생리체계를 활성화시

키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장기적인 기능은 약화시킨 뒤 스트레스 상황이 끝나면 생리체계 

역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한 알로스타틱 부하 상태가 지

속되면, 스트레스 상황이 끝났음에도 생리체계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활성화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강동묵･손병민･고상백 외, 2004). 이러한 신체 상태는 자율신경계

(autonomic nervous system; ANS)의 부적절한 반응과 높은 코티졸(cortisol) 반응성을 

유발하고(McEwen & Stellar, 1993), 아동을 내재화 문제에 취약하게 만든다(Hastings, 

Shirtcliff, Klimes-Dougan, et al., 2011). 실제로, 생애 초기 스트레스 경험(ELS)은 초

기 청소년기 알로스타틱 부하 상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Essex, Shirtcliff, 

Burk, et al., 2011), 이는 청소년기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Hastings, Shirtcliff, Klimes-Dougan, et al., 2011; McLaughlin, Colich, Rodman, 

et al., 2020). 또한, 아동기 내재화 문제는 두뇌의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 

OFC)의 회백질 부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Whittle, Vijayakumar, 

Simmons, et al., 2020), 이는 인터넷 중독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뇌 영역으로 알

려져 있다(Hong, Kim, Choi, et al., 2013). 즉, 영유아기 시기 부모의 부부갈등과 이로 

인한 온정적 양육행동의 부족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초기 청소년기 

미디어 중독 위험을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실증연구에서도 영유아기 부모의 부

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김유선･박종

실･김영희, 2018; 최효식･윤해옥･연은모, 2016), 높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는 미디어기기 

중독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됐다(진미령, 2016).

종합하면,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은 초기 청소년기 미디어 중독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거나, 유아기 부모의 비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유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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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초기 청소년기 미디어 중독 행동에 종단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각각의 변수 간의 관련성이 단편적, 횡단적으로만 분석되었고, 

이러한 종단적 발달경로 전체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였다. 발달시기별 주요한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은 조기 예방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기존 미디어기기 

중독 연구가 주로 초점을 두었던 중고등학교 시기는 이미 미디어 중독 수준이 높아져 예방 

및 개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이전에 중독 위험이 높은 아동을 미리 

선별하여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

동에 대한 대표성 있는 장기종단자료인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검증

하고자 한다. 연구의 개념적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은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을 

직접적으로 높이는가?

연구문제 2.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은 유아기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낮춤으로써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을 간접적으로 높이는가? 

연구문제 3.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은 아동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높임으로써 초

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을 간접적으로 높이는가? 

연구문제 4.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은 유아기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낮추고 이

를 통해 아동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높임으로써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을 간접적으로 높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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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주: 통제변수는 간명성을 위해 생략하였음.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중 영

유아기에 해당하는 2차년도(2009년, 만 1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

는 12차년도(2019년, 만 11세, 초등학교 5학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은 층화다단계추출법을 사용하여 2단계로 표집하였는데, 1단계에서는 전국 6개권역(서울

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을 구분하여 의료기관을 추출하였고, 2단

계에서는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2008년도 4월~7월에 신생아를 출산한 신생아 가구 중 패

널 참여의사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총 2,150가구를 표집하였다. 2008년 아동, 아버지, 

어머니를 대상으로 1차년도 자료를 수집한 뒤, 매해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019년 실시된 12차년도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다. 4차년도부터는 아동이 다니는 기관의 

교사도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발달시기별로 이용 가능한 차수를 모두 이용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영유아기 시기 부모의 부부갈등은 2, 3, 4, 5차년도 자료(만 1 ~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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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를, 유아기 시기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6, 7차년도 자료(만 5 ~ 만 6세)를 활용하

였고, 아동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는 10차년도 자료(만 9세, 초등 3학년)를,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12차 자료(만 11세, 초등 5학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한국아동패널에 참여한 전체 2,150가구 중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부부갈등 응답값이 2~5

차년도 중 하나라도 있는 1,994가구이다. 분석 대상 가구의 아동 성별은 2차년도 기준으로 

남아 1,014명(50.9%), 여아 980명(49.1%)이었고, 월 평균 가구소득은 2차년도 기준으로 

201만원~300만원(31.5%), 101만원~200만원(22.3%), 301만원~400만원(17.1%)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변수

가.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영유아기 시기에 해당하는 한국아동패널 2차(만 1세), 3차(만 

2세), 4차(만 3세), 5차(만 4세)에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측정되었다. Markman, 

Stanley와 Blumberg(2001)의 부부갈등 척도를 정현숙(2004)이 번안한 도구를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버지

와 어머니가 각각 응답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고 문항의 예로는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

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등이 포함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갈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가 인식한 

부부갈등의 Cronbach's α는 .89 (2차), .90(3차), .91(4차), .91(5차)였고, 어머니가 인식

한 부부갈등의 Cronbach's α는 .91 (2차), .91(3차), .92(4차), .92(5차)였다. 2~5차 응답

값에 대한 아버지의 차수 간 상관은 .50~.61(p<.01), 어머니의 차수 간 상관은 

.61~.68(p<.01)로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2~5차 평균값을 산

출하였고 이 둘의 상관 역시 .72(p<.01)로 높게 나타나, 최종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

답값을 평균내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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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아기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유아기 시기(만 5세 ~ 만 6세)에 해당하는 한국아동패

널 6차(2013년)와 7차(2014년)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수집되었다. 조복희･이진숙･이

홍숙 외(1999)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보고한 12문항 중 온정적 양육

에 해당하는 6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양육에 대한 즐거움, 자녀의 독립성 격려 등을 포함한다. 모든 문항

은 5점 Likert식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등이 포함

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의 Cronbach’s α는 .88(6차), .87(7차)였고, 어

머니 온정적 양육행동의 Cronbach's α는 .85 (6차), .86(7차)였다. 6차, 7차 아버지 응답값

의 차수 간 상관은 .52(p<.01), 6차, 7차 어머니 응답값의 차수 간 상관은 .59(p<.01)로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평균값을 구했고, 이 둘의 상관 역시 

.37(p<.01)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답값을 평균내어 사용하였다.

다. 아동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

아동의 내재화 문제는 아동이 만 9세가 된 한국아동패널 10차(2017년)에서 Achenbach 

와 Rescorla의 Child Behavior Checklist(CBCL 6-18; 2001)를 오경자와 김영아(201

0)가 국내에 맞게 표준화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를 사용해 수집되었다. CBCL 6-

18은 만 6세에서 18세 자녀의 주양육자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보고하며, 총 120문항으

로 크게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분류된다. 모든 문항은 3점 척도(0: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 2: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로 구성되어 각 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

의 하위영역 가운데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과 같이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 문제를 의미하

는 내재화 문제 중 불안/우울(13문항)과 위축/우울(8문항) 하위영역을 사용했다. 문항의 예

로는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불안/우울), “비활동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

다”(위축/우울) 등이 있다. 주양육자가 인식한 아동의 내재화 문제의 Cronbach’s α는 불

안/우울 .77, 위축/우울 .7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별 점수를 합산한 뒤, 이를 

잠재변수로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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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학년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

독 수준은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에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

대응센터(iapc.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중독 진단척도(청소년 관찰자용)를 한국아

동패널 연구진이 PC,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여기서 PC, 

스마트폰 사용은 이를 이용한 게임, SNS, 동영상 시청 등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총 15

문항으로, 모든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로 이루

어져 있고, 문항의 예로는 “PC, 스마트폰 사용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 “점점 더 많

은 시간 동안 PC,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등이 포함된다. 하위 요인은 일상생활장애 5문

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과 미구분 2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예: 이경님, 

2021)와 같이 15문항의 합산 점수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점과 요인별 점수 기준에 

따라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국정보

화진흥원, 2012). 구체적으로 총점 27점 이하, 1요인 12점 이하, 3요인 10점 이하, 4요인 

9점 이하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일반 사용자"로 분류된다. "고위험 사용자"는 총점이 30점 

이상이거나 세 요인점수가 모두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1요인 14점 이상, 3요인 12점 이

상, 4요인 11점 이상)이며, 나머지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된다. 이상의 기준에 

의해 본 연구대상은 일반 사용자 55.6%, 잠재적 위험 사용자 9.6%, 고위험 사용자 34.9%

로 분류되었다. 15문항의 Cronbach’s α는 .86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 통제변수 

선행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미디어 중독 수준이 높고(김종민･최은아, 

2019), 내재화 문제 수준은 낮다고 보고됐다(김세원, 2010; 조정아, 2009). 사회경제적 지

위는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

희, 2014; 정재기, 2011). 또한, 유아기 아동의 기질 가운데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해

당 시기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조준오･한동윤･홍광표, 

2021). 이에 미디어기기 중독의 통제변수로 본 연구모델의 베이스라인 시기에 해당하는 2

차년도에 측정된 아동의 성별, 부모 학력, 아동의 기질 중 부정적 정서성을 포함하였고, 매

개변수인 유아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는 아동의 성별을 통제하였으며, 유아기 부모의 온

정적 양육행동에는 부모 학력을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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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 남성 0, 여성 1로 코딩하였다(남성 1,014명, 50.9%).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하

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보고한 자신의 학력을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 무학은 1, 

초등학교 졸업은 2, 중학교 졸업은 3, 고등학교 졸업은 4, 2~3년제 대학 졸업은 5, 4년제 

대학교 졸업은 6, 대학원 졸업은 7로 코딩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 평균값은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여 평균내어 분석에 이용하였다(r=.64, p<.01). 마지막으로 2차년도에 부

모평정에 의해 실시된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기질척도의 하위영

역 중 부정적 정서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Buss & Plomin, 1984). 총 5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평균값을 사용하였다(Cronbach’s α=.73).

3. 자료분석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5를 통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인 초기 청소년기 미디어기기 중독의 종단적 영

향을 검증하기 위해 Mplus 8.7(Muthén & Muthén, 1998-2021)를 이용하여 구조방정

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영유아기 시기(만 1세~만 4세) 부모의 부부갈등을 독립

변인으로, 초기 청소년(만 11세)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종속변인으로 하였고, 유아기 

시기(만 5세~6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기(만 9세)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순차적

인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부부갈등과 부모 학력, 부부갈등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간

의 상관관계를 허용하였다. 최종모형 적합도는 χ2값 및 Tucker-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 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값으로 판단하였다. χ2은 값이 적을수록, TLI와 CFI가 .95 이상인 경우, RMSEA가 .06이

하인 경우 적절한 적합도로 해석된다(Hu & Bentler, 1999). 직･간접경로의 유의도를 판

단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무작위 표집을 3000번 반복하였다

(Fritz & MacKinnon, 2007). 부트스트래핑 결과의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acKinnon, Lockwood, & Williams, 2004). 

본 연구변수의 결측률은 7.26~39.16%로 나타났는데, 종단자료의 특성상 차수가 거듭될

수록 결측률이 높아져 온정적 양육행동이 22.05%, 내재화 문제가 32.84%, 미디어기기 중

독이 39.16%로 나타났다. 이에 Little의 MCAR(Missing Completely At Random) 검증

을 수행하였고, 완전임의결측 가정이 지지되어(χ2(107)=110.40, p>.05) 결측으로 인한 분

석결과의 편향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측치 처리에는 전통적인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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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신뢰로운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일부 변수에 결측이 있는 케이스도 분

석에 포함하였다(Enders & Bandalos, 2001).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결과

<표 1>은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변수들의 평균을 살

펴보면, 영유아기 시기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만 1세~만 4세)은 1~5점 범위 중 평균 2

점 초반대로 나타났고, 유아기 시기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만 5세~만 6세)은 1~5점 범

위 중 3점 중반대로 나타났다. 아동기 시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만 9세) 중 불안/우울은 

0~26점 범위 중 평균 1.89점으로, 위축/우울은 0~16점 범위 중 평균 0.85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초기 청소년기 자녀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만 11세)은 1~60점 범

위 중 평균 26.31점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기 시기 부모의 부부갈등은 유아

기 시기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적 상관이, 아동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 중 불안/우울 

및 위축/우울과는 정적 상관이,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과는 정적 상

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유아기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낮고, 아동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의 수준이 높으며, 초기 청소년

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기 시기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 중 불안/우울 및 위

축/우울과 부적상관을,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과 부적상관을 나타냈

다. 이는 유아기 시기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기 자녀의 내재화 문

제 수준이 낮고,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아동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 중 불안/우울 및 위축/우울은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

디어기기 중독수준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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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점수

범위
1 2 3 4 5 6 7 8

1 1~5 -

2 1~5 -.31** -

3 0~26  .08** -.09** -

4 0~16  .09** -.12** .66** -

5 1~60  .24**  -.25** .12**  .15** -

6 0~1 -.02**  .02**  -.06* -.08** -.09** -

7 1~7 -.15**  .21**  -.03** -.05** -.13** .02 -

8 1~5  .18** -.15**  .10**  .13**  .12** .02 -.05** -

M 2.08 3.62 1.89 0.85 26.31 0.49 5.26 2.71

SD 0.61 0.43 2.44 1.48 6.36 0.50 0.88 0.62

min/max 1/4.41 1.96/5 0/26 0/16 15/52 0/1 2.5/7 1/5

*주: 1=부부갈등(만 1세~4세, W2~5); 2=온정적 양육행동(만 5세~6세, W6&7); 3=내재화문제:불안/우울(만 

9세, W10); 4=내재화문제:위축/우울(만 9세, W10); 5=미디어기기 중독(만 11세, W12); 6=아동 성별

(만 1세, W2, 1=남, 0=여); 7=부모학력(만 1세, W2); 8=부정적 정서성(만 1세, W2)

*p<.05, **p<.001

2. 영유아기 시기 부모의 부부갈등이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표 2>는 영유아기 시기 부모의 부부갈등이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

준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보여준다. 모형적합도는 χ2 = 34.61(df=12, 

p<.05), RMSEA 0.03(90% C.I. 0.019~0.043), CFI 0.98, TLI 0.97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영유아기 시기 부모의 부부갈등은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1: B=1.74, 

95% C.I.=1.151~2.386). 영유아기 시기 부모의 부부갈등이 유아기 시기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낮춤으로써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연구문제 2: B=0.47, 95% C.I.=0.276~0.677), 영유아기 시

기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높임으로써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

디어기기 중독 수준을 높이는 간접적인 영향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연구문제 3: B=0.09, 

95% C.I.=0.008~0.241). 마지막 연구문제 4에 해당하는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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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시기 부모의 부부갈등이 유아기 시기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낮춘 뒤 아동기 자

녀의 내재화 문제를 순차적으로 높임으로써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을 

높이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04, 95% C.I.=0.004~0.093). 구조모형에서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을 예측하는 설명력은 11.6%였다.

〈표 2〉 영유아기 부부갈등이 초기 청소년기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연구

문제

경로

B

95% C.I.

영유아기

(만1~4세)

유아기

(만5~6세)

아동기

(만9세)

초기청소년기

(만11세)
하한 상한

1 부부갈등 →
미디어기기 

중독
1.74 1.151 2.386

2 부부갈등 →
온정적 양육

행동
→

미디어기기 

중독
0.47 0.276 0.677

3 부부갈등 →
내재화 

문제
→

미디어기기 

중독
0.09 0.008 0.241

4 부부갈등 →
온정적 양육

행동
→

내재화 

문제
→

미디어기기 

중독
0.04 0.004 0.093

*주: 수치는 비표준화계수이며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을 제시함

[그림 2] 연구결과

*주: 통제변수 결과는 간명성을 위해 생략하였음. 빗금 좌측의 수치는 비표준화 계수이며 빗금 우측의 수치는 

표준화 계수임. 대괄호 안은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으로, 모든 경로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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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최근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미디어기기 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본 연구대상 중에서도 초기 청소년 3명 중 1명이 고위험군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디어기기 중독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 대상의 횡단연구였고, 발달시기별 주요 요인에 대한 종단적 영향을 살펴본 연

구는 매우 부족하여 조기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아동패널 2~12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이 초기 청소년기 자

녀의 미디어 중독 수준을 직접적으로, 혹은 유아기 때 부모의 비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기 

때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높이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시기 부모의 높은 부부갈등은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

준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

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위험의 횡단적인 관련성을 보고하였다(서보준, 2021; Gao, Meng, 

Qin, et al., 2018).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영유아기 시기 부모의 부부갈등이 가족의 사

회경제적 지위, 자녀의 성별과 기질적인 어려움을 통제한 이후에도 약 7~10년 후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모에게 있어 영유아기는 자녀에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야 하는 시기로,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부부갈등이 증가할 위

험이 있는 시기이다(김정은, 2016). 이 시기 자녀에게 부모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안전한 

지지체계로, 부모 간의 갈등 상황에서 자녀는 자신의 지지체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

안감을 느끼게 된다(Harold, Shelton, Goeke-Morey, et al., 2004). 또한, 어린 자녀는 

부모의 갈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기도 한다(Grych, Gordon, & Claire, 2003). 이러

한 부부갈등으로 인한 아동의 불안감과 죄책감이 미디어기기 의존으로 이어지면서(여지영･

강석영･김동현, 2014) 나아가 미디어기기 중독 경향성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영유아기 시기 부모의 높은 부부갈등은 자녀의 초기 청소년기 미디어기기 중독 수

준을 직접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유아기 동안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수준을 낮춤으로

써 간접적으로도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파급가

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부모 간의 갈등이 부모-자녀 관계에 전이되어 역기능적인 양육행동

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Erel & Burman, 1995). 아동기 시기 부모의 온정적 양육

행동의 결핍이 해당 시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횡단연

구 결과에 더하여(김형연･김민주, 2020), 본 연구결과는 유아기 시기 부모의 온정적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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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임을 보

여준다. 영유아기 시기는 자녀가 미디어기기를 처음 접하는 시기로, 미디어기기 사용에 대

한 적절한 습관 형성을 위하여 부모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온정적인 

부모는 자녀의 미디어기기 사용에 효과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적응적인 사용 습관이 형성되

도록 도울 수 있다. 실증연구에서도 온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높은 부모의 경우 자녀가 스

스로 미디어기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디어기기 사용 중재를 시도하였고(남경희, 2018), 반대로 온정적 양육행동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기기 사용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부족할 경우 자녀는 미디어기기 중독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향, 2020).

셋째, 영유아기 시기 부모의 높은 부부갈등은 아동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높임으로써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기 

시기 부모의 높은 부부갈등이 유아기 시기 부모의 부족한 온정적 양육행동, 아동기 자녀의 

높은 내재화 문제를 통해 순차적으로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을 높이

는 이중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 증가에 종단적 영향을 미치고(Brock & Kochanska, 2016), 청소년기 자녀

의 내재화 문제가 1년 후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Pace, D’Urso, & 

Zappulla, 2019)와 더불어, 매개경로를 입증한 본 연구결과는 영유아기 시기 부모의 부부

갈등과 온정적 양육행동의 결핍과 같은 생애초기 스트레스 경험(ELS)이 자녀의 내재화 문

제와 미디어기기 중독과 같은 부적응적 발달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생애초기 역기능적 가정환경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아동기 자녀의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의 변화 뿐만 아니라, 발달과정에서 뇌의 전전두엽과 편도체에 이

상을 일으킬 수 있다(Misiak, Stańczykiewicz, Pawlak, et al., 2022). 특히 지속적인 스

트레스로 인해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생리적 체계가 마모된 알로스타틱 부하 상태에 도달할 

경우,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각종 신체적･정신적 

장애 위험을 높이게 된다(Rogosch, Dackis, & Cicchetti, 2011). 이렇듯 자녀의 생애초

기 스트레스 경험은 알로스타틱 부하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자녀를 내재화 문제에 취약한 

상태로 만드는데(El-Sheikh, Keiley, Erath, et al., 2013), 이는 중독행동과 관련이 깊은 

두뇌의 OFC 영역에 구조적 변화를 주어 자녀를 미디어기기 중독 위험을 높일 수 있다

(Novick, Levandowski, Laumann, et al., 2018). 이상의 선행연구의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는 초기 청소년기 뇌 발달과 중독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기제의 역할

이 반영된 발달시기별 주요인을 종단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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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에 대한 대표성 있는 장기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미

디어기기 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약 10년에 거친 종단적인 발달경로를 검증했다는 점

과 아동의 뇌 발달의 고려한 발달시기별 주요요인들 간의 관계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선

행연구를 유의미하게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

째, 아동의 공동양육자에 해당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보고를 활용하여 아동에게 중

요한 미시체계인 양육환경을 반영하고 응답자에 의한 편향을 줄이고자 노력했으나, 모든 

변수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기보고라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둘째, 본 연구는 

신경생물학적인 증거에서 이론적 설명을 가져왔는데 그 매커니즘을 직접 검증한 것은 아니

므로, 영유아기의 부부갈등이 두뇌의 어떤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통해 이후 자녀의 미디

어기기 중독 위험을 높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인과관계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

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활용 가능한 가외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자 최대한 노력했으나, 추후연구에서는 유전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부모의 중독 성향 혹

은 자기조절능력과 같은 요인을 추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미디

어기기 중독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는데, 임상 기준에 따른 구간별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추후연구에서 임상적인 수준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이를 위

험을 높이는 요인을 찾는 연구도 의미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제

한으로 가족 내에서 영유아기 자녀가 직접 경험한 갈등이나 폭력 피해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갈등 수준이 높은 가족에서는 부부갈등과 가혹한 양육이 함께 일어

날 수 있기에(김정은, 2016)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이 직접 경험한 갈등 및 폭력과 목격한 

갈등 및 폭력의 영향을 구분하여 독립적인 영향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시기별 요인을 밝혔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Ⅴ.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초기 청소년기 미디어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초

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미디어기기 중독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아동･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콘텐츠 보

급 및 치유상담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미디어기기 중독 치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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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및 치료연계 등의 사업을 시행 중이다(최진응, 2020). 그러나 이러한 국내 개입 프로그

램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조기 예방보다 중독 수준이 이미 높아진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하는 상담 및 치료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기존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 과

정, 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기반(evidence-based)이 부족하다. 셋째, 기존에 개발된 몇몇 

프로그램은 대부분 청소년의 중독에 대한 인식, 자아개념 등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예: 구현영, 2011).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미디어기기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중독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가정 

내 스트레스 요인, 아동의 내재화 문제와 같은 다양한 맥락적인 요인의 영향 가능성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미디어기기 중독이 영유

아기 시기부터 누적된 종단적 발달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 자녀

의 미디어기기 중독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낮추

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

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고 부부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등의 교육 및 상담을 제

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하거나 관심이 높은 일부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러한 교육 및 상담이 전체 부모들에게 제공된

다면 부부관계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포함한 부정적 발달결과를 

예방하는 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온정적 양육행동을 높일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자녀에 

대한 미디어중독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초기 청소년기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조기 개입 전략을 세울 때에는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시기별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영유아기부터 초기 

청소년기는 뇌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이고, 자녀의 사회적 맥락도 상당히 변화하기 

때문에 발달시기에 따라 유동적인 개입 및 중재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각 발달시기를 

고려하여 미디어기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프로

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로 가정에 머물러 있어 부모의 영향력이 큰 

영유아기 시기의 경우 부모를 대상으로 온정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자녀의 디지털 

사용 지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공교육에 들어서 자아인식이 강

해지는 아동기･청소년기 시기의 경우 자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사용 관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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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itudinal developmental pathways from early 

interparental conflict to media device addiction level 

in early adolescence: Focus on parental warmth and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Yunseong Heo, Jieun Choi, Sohee Park, Jisoo Han, Minji Lee, 

Yoongyo Jung and Hyoun K. Kim 

This study examined the longitudinal developmental pathways of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level in early adolescence (age 11 years). Using data 

from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data on 1,994 households (W2-W12), 

direct effects of interparental conflict (at age 1-4 years) mediating roles of 

parental warmth (at age 5-6 years) and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at 

age 9 years).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interparental conflict in toddlerhood significantly and directly increased the 

media device addiction level in early adolescence. In addition, interparental 

conflict in toddlerhood led to a lack of parental warmth and high levels of 

internalizing problems in children, which consequently increased their media 

device addiction level in early adolescence. These findings will inform early 

intervention efforts to prevent media device addiction.

Keyword: interparental conflict, media device addiction, parental warmth, 

internaliz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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